
화가 박서보, 발레리나 최태지...예술원상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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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설가 현길언, 화가 박서보(본명 박재홍), 피아니스트 백혜선, 발레리나 최태지 등 4명이 제64회

대한민국예술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대한민국예술원이 19일 발표했다.  

문학 부문 수상자인 현길언은 지난 1980년 ‘성 무너지는 소리(현대문학)’로 등단한 후 성경과 제

주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을 통해 ‘인간과 세계의 탐구’에 주력했다. 해방 후 계속된 이념적 싸

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단색화’의 대표 작가로 꼽히는 박서보는

1931년 경북 예천에서 태어나 홍익대를 졸업하고 홍익대 교수·미술대학장 등을 지내며 30여년

교편을 잡았다. 한국미술협회 부이사장과 이사장을 역임했고 미술 시장에서 한국 미술의 대표 브

랜드가 된 단색화의 주역으로 인정받았다. 

한국의 대표 피아니스트 중 하나로 꼽히는 백혜선은 서울예원학교 2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 보

스턴 윌넛힐스쿨·뉴잉글랜드음악원을 졸업했다. 1994년 최연소 서울대 음대 교수로 임용돼 화제

가 되기도 했다. 최태지는 1968년 일본 가이타니발레단에서 무용수로 활동하다 1987년 한국으로

건너왔다. 이후 국립발레단 예술감독, 정동극장 극장장 등을 역임했고 세계 발레계의 변방이던 한

국 발레를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1955년 제정된 대한민국예술원상은 매년 탁월한 창작활동으로 예술 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시상식은 다음달 5일 대한민국예술원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창작활동으로 예술발전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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